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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 증가

□ 2011년 1/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*은 73만 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.1% 

증가했으며, 이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각종 연금 및 사회보험 

가입과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
  o 소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 경상조세 지출은 10만 6천원으로 12.5% 증가하

였는데 동 지출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임.

  o 국민연금 등의 연금 지출은 9만 8천원으로 5.6% 증가했고, 건강보험료 등 사회

보험 지출도 9만 6천원으로 8.7% 증가함.

        - 연금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되면서 노후를 대비한 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연

금 지출이 증가함.

        - 고용개선 효과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1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사

회보험 지출이 증가함.

  o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비용 지출이 11.7% 증가하여 8만 

1천원을 기록함.

          * 비소비지출이란 조세, 공적연금, 사회보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없이 발생되는 

의무적 지출과 가구 간 및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을 의미함.

□ 1/4분기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0.5%p 늘어난 

19.1%로 나타나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처음으로 19%대를 기록함.

  o 이는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의 5분의 1에 가까운 약 19

만원을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아닌 비소비지출로 소비한다는 의미임.

  o 비소비지출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사전 공제되는 항목이 대부분이므로 소득에서 

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 

시에도 가계경제 호전을 체감하기는 어려움.

(2011년 1/4분기 가계동향, 통계청, 5/21)




